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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복지/제도실무소위원회 회의�‘명절 지나고 나면 쭉정이 된 지갑, 명절 상여는 자존심과도 결부’





[제14 - 336호]


2022년 10월 4일(화)





���������KT노사는 10월 4일(화) 15시, 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단체교섭 제1차 복지/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이 복지/제도 분야와 관련해 요구한 안건은 복지기금 출연,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연장과 함께 복지포인트(명절상여 지급 등)인상, 복지제도(의료비, 사택지원 제도 등) 운영방식 변경 등이다. ��첫 복지/제도 실무소위가 열린 이날 회사는 이에 대해 “800억이 넘는 복지기금 출연만으로도 부담”이라며 운을 뗀 뒤 “현재 KT 임피제는 법원에서도 적법하다고 판결한데다 한 차례 개선한 바 있어 어렵고, 명절 상여금 200만원 지급 요구도 1천 억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명절상여금은 사실상 임금 인상이나 마찬가지”라며 난색을 표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이미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복지기금조차 부담스럽다고 하는 경영진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설, 추석 각 명절 때마다 2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한 복지포인트 인상은 KT 조합원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회사에서 선물 하나 받은 것 없이, 주머니 털어 가족 친지들 인사 드리고 나면 그 달 월급은 남는 게 하나 없는 것이 KT조합원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이에 대해 “명절 상여금이 예전에는 효도 휴가비 명목으로 따로 지원 되었지만 명칭이 변경되어 설과 추석 전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하자 노동조합은 “당시의 효도 휴가비가 상여 달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의료비, 사택지원도 현실적 지원 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맞춰 임피제는 완전 폐지하자��이어 “회사의 지금 발언은 부모님께 평 달에 드리는 용돈에 명절 떡값도 다 포함된 것이라며 빈 손으로 찾아 뵙는 거나 매한가지 꼴”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원 확대, 사택 운용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게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 사택 지원비를 전국 월세 평균에 맞춰 월 66만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분야와 관련해 당위성 설명에 주력했으나 노사 양측은 이날 복지/제도실무 첫 시간인 만큼 유의미한 협상은 도출하지 못했다.








